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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의 미디어 수용 행태와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도(대인 신뢰, 제도 신뢰), 인

적 네트워크, 그리고 적응도(체제 적응도, 사회 적응도) 간의 관계를 사회자본의 개념을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북한이탈주민 1,010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자료를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미디어 이용은 제도에 대한 신뢰, 인적 네트워크 형성, 사회 적응과 관계가 깊으며 

매체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다. 둘째, 미디어 이용(TV, 신문)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통해 체

제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신문 구독과 사회 적응 간 직접적 관계가 있으

며, 신문과 인터넷 매체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북한이탈주민의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 축적 간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

과는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단순히 정보 전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인적 네트워크

를 포함하는 사회자본의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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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한국 전쟁 이후 고착화된 민족분단의 현실은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했다. 특히 남

과 북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고, 소련을 위시한 구 공산권 국가들의 연쇄적인 붕괴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남한 사회 유입을 촉발했다. 실제 1990년-1994년 사이 연평균 8.5명에 불과했던 북한

이탈주민1) 수는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천명대로 증가하였고, 2006년-2011년 사이에는 2천

명대로 급증하였다가 2012년부터는 다시 연평균 1천명 대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다. 2018년 9월

까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누적 북한이탈주민 수는 32,147명으로 이미 3만 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의 유입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이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정착하는지에 

대한 정책적/사회적/학술적 관심도 증가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5259호 제정일 1997. 1.13 시행일 1997. 7. 14) 등 정부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정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사회의 문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타 문화권에서 새로운 사회로 정착하려는 이주민들이 적

응 과정에서 현지인들과 겪게 되는 여러 마찰은 보편적인 과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북한이탈주

민들은 한국사회의 일반 구성원들과 문화와 역사를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념 대립과 남

북관계의 부침 등으로 인해 적대국에서 온 외국인과 같은 냉소적 시선을 받는 특수성을 보인다

(김병로, 2014). 이것은 곧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주재원, 2018).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주민들에게 혈연으로 이어진 ‘한민족’으로 간주되지

만 동시에 전혀 다른 문화에 오랫동안 노출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이주민’이라는 이중정체성

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이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같이 

일반적인 이주민 개념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미디어 사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은 여느 외국인과 달리 한국어를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점에서 

미디어 접근과 사용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게 생소한 각종 외래어와 남

북한 간 문화적 격차 등은 이들의 미디어 수용 정도를 현저하게 낮추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미디어 사용 현황과 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 사회 내에서 그들의 문화정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통일부, 2009)를 일컫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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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많은 연구들이 새로운 사회 및 문화 적응에 있어 미디어 수용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주장

해 왔다(Kim & Gudykunst, 1988; Moon & Park, 2007; Subervi-Velez, 1986). 이주민

이 새로운 사회의 주류 미디어를 수용하는 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기반을 형성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미디어는 불확실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도록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Shanahan & Morgan, 1999).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 국내방

송 수용행태를 유형별로 분석한 이창현(2000)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방송 뉴스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들이 한국사회라는 새로운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를 

추구하는 행위의 일부로 해석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과반(57.5%)이 탈북 전 남한의 방송 

콘텐츠를 접했고, 텔레비전 시청이 탈북의 직, 간접적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주철

(2003)에 따르면 북한에서 <KBS>의 대북 라디오방송인 사회교육방송을 청취한 북한이탈주민

들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한편, 남한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 긍정

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이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문화정

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미디어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미디어 수용이 단순

히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사회화 과정의 일부가 아닌 사회자본을 생산하는 핵

심 활동임을 방증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미디어 수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미디어 환

경은 해마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201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미디어 수용 실태와 그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

들의 미디어 수용 행태가 남한 사회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자본의 개념을 중심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디어 이용량이 사회자본을 대표하는 개념인 신뢰도(대인 및 제도), 인적 

네트워크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본 후 미디어 이용이 사회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혹은 사회자본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작

업은 향후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남북 교류의 주요 아젠다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뿐

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통합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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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및 이론적 논의

1) 이주민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과 미디어 이용

사회가 점차 복잡화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구성원들은 다양한 정보의 원천

으로 매스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다(Ball-Rokeach & DeFleur, 1976). 즉, 현대사회에서 각 개인

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사회 연결망으로 유입되고,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 변화된 이들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 양식은 다시 사회와 미디어를 변화시키게 된다(DeFleur & Ball-Rokeach, 

1989). 발로키치와 드플러의 미디어 의존이론을 적용하면, 매스미디어는 전세계에 흩어진 디아

스포라 그룹에게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체성을 부여할 수도 있고, 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

로 외부에 대한 위협이나 불확실성은 정보에 대한 욕구를 높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미디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강태영․황유선․강경미, 2011; Ball-Rokeach, 1985; Gao 

& Gudykunst, 1990). 이주민의 관점에서 새로운 사회의 이질적 문화와 가치관에 노출되는 것

은 그들에게 불확실성과 위협이 높아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Berry, Kim, & Boski, 1987; 

Kim & Gudykunst, 1988). 이들은 정보 수집을 위해 안정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

고자 자원을 투자하게 되는데(Kim, 1977; Lee & Tse, 1994; Moon, Kim, & McLeod, 

2003; Moon & Park, 2007), 이 중 매스미디어 이용은 가장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미디어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주민의 미디어 수용 행태를 연구해 왔으며, 이주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이 정착하고자 하는 사회의 주류 담론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에 적응한다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박소라, 2008; Jeffres & Hur, 1983; 

Kim, 1977; Moon & Park, 2007; Walker, 1999). 미국 이주한국인들의 현지 미디어 이용

량이 높을수록 현지에 더욱 빠르게 적응한다는 연구(Moon, Kim, & McLeod, 2003), 미국 거

주 한국인들의 언어능력을 고려하더라도 미디어 이용 접근성이 현지 적응에 영향을 미침을 밝힌 

연구(Kim, 1977), 이주민이 이주 사회의 미디어 수용을 거부한 채 자국의 미디어만을 이용할 

경우 현지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연구(Rios & Gaines, 1998), 그리고 이주한 국

가의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수록 해당 국가의 새로운 사회적 규범을 더욱 잘 수용함을 보여

주는 연구(Lee & Tse, 1994) 등이 대표적이다. 기존 미디어 이용과 이용자들의 현실인식을 논

의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봤을 때(Shanahan & Morgan, 1999; Yaple & Korzenny, 

1989), 이주민들에게 미디어 이용은 심리적 부담이 적은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써, 기초 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이며, 미디어는 새롭고 불확실한 환경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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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통한 이주민들의 사회 적응은 새로운 ‘문화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Moon & Park, 2007). 문화정체성이란 오랜 기간 동안 한 사회의 다양한 역사적 조건

들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어 온 것인데(박소라, 2008), 공통된 경험과 습관, 언어, 종교와 같이 

집단이 문화적 속성을 공유하면서 얻는 주관적인 느낌과 가치를 의미한다. 이 공통된 경험은 여

러 가지 사회적 관습, 언어, 문화 등으로 재구성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매스미디어가 집단의 공

통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형진과 도미닉(Woo & Dominick, 2003)은 이주민들이 매스미

디어 이용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학습하고 내재화한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최진희와 주정민

(2014)의 국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고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

는데 있어서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결혼이주여성

들이 TV와 인터넷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수

단이 되었음을 근거로 들었다. 정의철과 정용복(2016)은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 재현에 대한 반

응과 그들의 미디어 이용, 사회관계,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

은 텔레비전, 인터넷, 소셜 미디어, 스마트폰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취업이나 생활정보, 한국

어 등과 같은 정보 및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적극적으로 사회관계를 맺으며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이주민으로서의 ‘타자화’ 경험과 고유한 문화 간 정체성을 구성하고 협상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정의철과 정미영(2018)은 이주여성들의 공동체 미디어 참여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그들이 필요한 

정보와 사회적 지지를 나누면서 소통과 문화의 주체가 되고, 초국적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밝혔는

데, 이러한 이주민의 미디어 참여와 소통권의 확대는 그들의 다문화적 시민권의 토대를 강화한다

고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이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미디어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연구 역시 이와 같은 사례를 잘 보여준다. 탈북자들이 

활용하는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로는 텔레비전이나 인쇄 매체, 그리고 인터넷 등의 매스미디어

가 있다. 한국방송공사 통일방송연구소(1998)의 <탈북자 방송시청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의 대부분은 남한으로 이주하기 전에 이미 남한방송을 시청한 경험이 있고, 남한 입국 

이후에도 텔레비전이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민규와 우형진(2004) 역

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가졌던 부정적인 태도가 TV 시청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하

였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TV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남한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남한

사회의 규범 및 가치 등을 학습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주민들의 사회적응은 사회적 연결망을 조직하고 확장하는 측면에서도 관련이 있다(염유

식․김여진, 2011; 최정호․박선미, 2013). 우선 사회적 연결망을 마련하기 위해선 이주민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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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문화 가치와 규범을 내재화해야 하는데(이민규․우형진, 2004), 이 때 미디어가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미디어가 특정 공간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 – 특히 새로 유입된 이주민들에게 사

회적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Georgiou, 2006).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이라는 특수한 배경이 남한 사회에서 그

들의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기도 한다. 일례로 정병호(2004, 2014)의 연구를 살펴보면 북한이탈

주민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정치사회학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들어 자신을 드러내는 행

위를 삼가며, 새로운 소통집단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 유지웅(2007)의 연구

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주민들과의 접촉에 배타적이며 공통점이 많은 북한이탈주민과의 커뮤

니티 형성을 더욱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염유석과 김여진(2011)은 북한이탈주민

들이 자신의 사회적 연결망을 가족에 한정시키는 태도를 지적하였다. 

이주민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들과 미디어 이용에 관한 연구는 그 동안 미디어학계의 관심

을 많이 받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이창현(2000)의 연구는 한국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

의 미디어 수용 행태를 연구한 초기 연구로서 그 가치가 높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방송을 수용하는 특성을 문화적응이라는 틀로 설명하는데, 이창현(2000)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방송 수용 행태에 따라 적극적 수용자(변화추구형)와 소극적 수용자(전통유지형)로 분류하였다. 

그는 이러한 수용적 특성이 제한적이지만 문화적 적응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이

어 곽정래와 박승관(2006)의 연구는 매스미디어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 사회의 경제적, 사회

적, 문화적 현실을 이해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응 및 재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매스미디어 이용량과 장르별 이용패

턴이 사회적응자원인 신뢰,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정치참여에 여러 가지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실증적 결론을 보여준다. 한편 박정란과 강동완(2012)은 남한의 미디어가 북한 주민들의 

남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반복된 외부 정보 접촉 기회가 줄 수 있는 기회와 한계에 

대해 밝힌다. 이들에 따르면 미디어 접촉은 북한 내에서 이뤄진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고

정관념을 넘어 인식의 틀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반면, 미디어 중 어떤 특정 장르, 내

용, 프로그램 등을 자주 접하는가에 따라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낙관론 혹은 비관론으로 경도

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최근엔 북한이탈주민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조사를 살펴본 민희(2018)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 

사람들 및 새로운 사람들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보다 가끔 혹은 자

주 경험하는 사람들이 삶에 대해 훨씬 높은 만족감을 느낀다. 또한 불안감이 강한 사람은 소셜 

미디어를 자주 이용할수록 남한 생활에 대한 만족도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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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환경이 남한 사회에서 자유로운 미디어 이용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미디어 이용 자체는 그들의 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다양하게 정의내릴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개인들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인 네트워크, 상호호혜성의 규범, 신뢰로 정의된다(Putnam, 2000). 우선 네트워크는 개인이 

맺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관계망인데, 이 관계망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

거나, 사회를 위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사회자본의 역할을 한다. 상호호혜성의 규범은 

타인의 협조를 얻을 경우 자신도 타인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규칙이나 압력

을 의미하며, 이는 공동체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자본이라 할 수 있다. 신뢰

는 사회의 행위 주체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거래비용을 감소한다는 점에서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이재신․이영수, 2012).

문화사회학 영역에서 사회자본 개념을 최초로 논의한 부르디외(Bourdieu, 1986)는 ‘자본’

의 개념을 ‘축적된 역사’로 본다. 그는 사회자본 형태를 경제자본, 문화자본, 그리고 사회자본 총 

세 가지로 분류한 뒤, 사회자본이 사회관계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사회자본은 ‘현실적 

또는 잠재적 자원의 집합으로 상호 면식과 인식이 제도화되고 지속화된 관계망을 소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포괄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연결망과 집단 소속이 당사자

에게 주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 자원을 총칭한다(Bourdieu, 1986). 즉 부르디외의 사회자본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연결망과 집단 소속이 마치 소속원에게 신용 보증을 해 주듯 다양한 사회적 기회

를 제공하는 자원을 뜻한다. 그는 사회자본은 상호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결국엔 변형되고 

위장된 형태의 경제적 자본이라고 주장한다(Bourdieu, 1986).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비영리적이고 

공적인 사회적 관계망이 발생하는 이유와 특성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한편 콜만(Coleman, 1988)은 사회자본을 개인 간의 신뢰관계와 연결시킨다. 그는 사회자본

을 특정한 목적을 달성토록 하는 사회적 관계나 사회구조, 즉 생산적인 사회적 관계망(productive 

social network)으로 보았는데(Coleman, 1988), 이는 효용의 극대화(maximization of 

utility)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관계의 생산성에 주목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입장과 유사하

다. 즉 콜만의 사회자본은 개인의 합리적 이해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주는 사회

적 관계나 구조, 관계망을 뜻한다(Coleman, 1988).

부르디외와 콜만의 개념을 사회 현상에 적용한 대표적인 연구자로 퍼트남을 제외할 수 없다. 

퍼트남(Putnam, 1993)은 사회자본을 ‘협력된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을 개선시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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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조직의 요소들’이라 정의하는데, 그는 사회자본의 구성요

인인 신뢰와 네트워크를 각각 구체적(balanced, specific)/포괄적(generalized, diffuse), 수

직적/수평적인 것으로 나눔으로써, 사회자본의 성격이 복합적임을 암시한다. 그는 사회자본의 

핵심을 ‘사회적 네트워크가 가치를 지닌다’는 명제로 축약해 보였으며(Helliwell & Putnam, 

2004), 이를 좀 더 확장하여 사회자본을 ‘협력된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을 개선시켜

주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조직의 요소들’이라 정의한다(Putnam, 1993). 즉 이

러한 요소들이 사회 조직으로 하여금 상호 이익을 위한 조직과 협조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로 사회자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자본에 관한 전통적 논의들을 종합해볼 때 신뢰는 그것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사회자본의 핵심요소로 파악된다(Fukuyama, 2001; Potres, 1998). 보다 분석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신뢰는 큰 틀에서 대인적 신뢰와 제도적 신뢰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 대한 사

회자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한국사회가 높은 대인적 신뢰도를 나타내는 반면, 제도적 

신뢰도는 매우 낮은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배영, 2007; 이재열, 1998; 이

준웅․김은미․문태준, 2005).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한국사회 특유의 연고주의에 기

반한 폐쇄적 집단성을 지적한다. 물론 이에 대한 가치판단은 학자들마다 상이하다. 본 연구의 관

점에서 중요한 것은 대인적 신뢰가 제도적 신뢰를 압도하는 한국의 일반적 사회자본 모형이 북한

이탈주민과 같은 사회적 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만약 북한이탈주민들

의 경우, 기존 사회구성원들이 가진 대인적/제도적 신뢰도의 관계와는 다른 측면이 나타난다면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퍼트남(Putnam, 1995)이 1960년대 이후 

미국시민들의 사회자본을 약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텔레비전을 지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오락적 목적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사회자본을 침식시키는 주범이며, 텔레비전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위기가 야기된다고 주장했다(Putnam, 1995). 그러나 정보적 목적으로 텔레

비전 시청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들어 여러 반론이 제기되었다. 뉴스시청이 지지

후보의 결정이나 정치참여와 같은 행위에 유의미한 관계를 지니고, 보도와 교양이 정치사회참여

를 촉진한다는 연구가 대표적인 사례다(Shah, 1998; Shah, McLeod, & Yoon, 2001). 텔레

비전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선, 우선 이용과 충족 이론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텔레비전을 보는 동기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 노

리스(Norris, 1996)와 샤흐(Shah, 1998)는 정보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청자들이 오락적 목

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회자본을 갖게 됨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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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장 전통적인 미디어인 신문 구독의 경우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다수의 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매클라우드 외 (McLeod et al., 1996)는 신문 

구독 빈도가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 지역사회에 대한 심리적 애착, 사회참여를 높인다는 사

실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제프리스, 이재원, 뉴엔도르프 그리고 앳킨(Jeffres et al., 

2007) 역시 신문의 정보제공기능이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며, 개인 간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의를 가능케 함을 근거로, 신문 구독이 지역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사회활동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야마모토(Yamamoto, 2011)는 신문이 가진 사회적 

결집능력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한다. 야마모토(Yamamoto, 2011)는 신문에서 

다루는 뉴스 아젠다가 자신이 속한 지역이 공유해야 할 핵심 가치를 내포하여 구독자들 간 가치

를 공유하도록 도우며, 특정한 인물, 단체 혹은 행사 소개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발전과 통합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미디어와 사회자본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최근 들어 인터넷과 SNS 같은 뉴미디어 영역으

로 확대되었다. 인터넷은 기존 올드미디어와 달리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며 

언제나 양방향적 소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때문에 상당수의 연구가 인터넷이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주장한다. 이들 연구는 온라인 상호작용이 오프라인에

서의 만남이나 접촉에서 야기되는 커뮤니케이션 격차 해소(Wellman, 1999, 2001)와 소통의 

기회를 증가시켜 연대의식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인터넷의 이용이 온라인 공동

체 내 열린 민주적 담론을 증진시키고(Sproull & Kiesler, 1991), 다양한 관점의 소통을 가능

하게 하며(Kapor, 1993), 집단행동에 동원(Schwartz & Oram, 1996; Tarrow, 1998)함으

로써 사람들의 공동체적 삶을 고취한다는 것이다.

국내 학계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생산되었다. 강내원(2005)은 서울 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체 텔레

비전 시청량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지는 반면 시민적 관여도는 증가하고, 특히 텔레

비전 뉴스 프로그램 시청량은 대인적 신뢰와 시민적 참여 모두를 증진시킨다고 밝혔다. 김동윤

(2009)은 사회자본 개념의 다차원성이 개념화와 측정지표에 대한 불일치로 이어진다고 보고, 이

에 대한 개념화 방식은 개별 연구주제나 분야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영과 강태영(2011)은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근거로 하여 사회참여활동 및 인적교류 시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매체 이용 환경에서 다양한 사회집단의 미디어 이용 행위와 사회자본의 상

관관계를 확인하였는데, 오디오/텔레비전/온라인/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 변인들이 사회자본과 

정적/부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했다. 김은미와 조성동(2012)은 TV시청이 인식적 차원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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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사회자본의 하부 개념들인 시민규범, 사회신뢰, 사회활동 등과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TV 뉴스 시청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드라마․오락 장르 시청은 인식적 차원

의 시민규범에 부적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동윤과 이강형(2012)은 미디어 이용

량과 이용패턴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범위가 다소 지엽적이고 부분

적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강내원(2013)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을 2030세대와 4050세대로 구

분하여, 각 세대집단에서 나타나는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이 제도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일정

한 차이를 보이는 현상을 발견했다. 김명혜(2016)는 50대 남성들의 모바일 소셜미디어 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은 지인들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인정욕구의 충족, 호혜성 

규범 만족, 유대감 형성 등 결속된 사회자본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미디

어를 신문으로 한정할 경우 신문 구독이 시민의식 함양과 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제시된다. 이영원(2013)은 신문구독이 친목모임, 취미활동 등 사회적 연계성과 

관련이 깊음을 확인하였다. 양혜승(2015)은 지역 일간지 구독을 통한 정보 습득이 지역사회에 대

한 애착을 높이고 지역사회 관여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처럼 대부분의 

미디어와 사회자본 관련 연구들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행해졌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타자로서의 이주민들의 미디어 이용행태와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남북한 문제해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자본 

증진을 위해 미디어가 유용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곽정래․박승관, 2006; 금희조, 

2008; 이민규․우형진, 2004; 이창현, 2000). 곽정래와 박승관(2006)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인

터넷 이용량이 대인 신뢰와 온라인 네트워크를 증진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금희조(2008)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자본 축적이 사회적응에 중요한 요소이며, 미디어가 이를 위한 유용한 도

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이준웅, 김은미, 그리고 문태준(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량은 대인 신뢰를 낮추는 동시에 제도적 신뢰를 높인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내 사회연결망 형성 방식은 기존의 이주자 집단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폐쇄적인 사회적 

연결망을 고수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최정호․박선미, 2013). 본 연구에서는 특히 사회

자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신뢰도와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신뢰도는 사회 적응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는 곧 삶의 만족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정권․최창용, 2018). 이러한 점에서 북

한이탈주민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분석해 사회자본 형성과의 상관관계를 유추해보고 더 나아가 

사회적 적응도와의 상관관계 역시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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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북한이탈주민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와 사회자본의 핵심 요소인 신뢰도(대인적 신뢰도와 

제도적 신뢰도)와 인적 네트워크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북한이탈주민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와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도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북한이탈주민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사회자본 증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남한사회 적응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개별적으로 다루어져 온 주제들이다. 

연구자들은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회자본과 적응도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미디

어 이용이 이들 개념에 미치는 직, 간접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작

업이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우선 <연구문제 1>을 통해 미디어 이용량이 전통적으

로 제시되어온 사회자본 요소인 신뢰와 네트워크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재확인할 것이다. 다

음으로는 <연구문제 2>를 통해 미디어 이용과 사회적응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한 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을 통해 미디어 이용을 통한 사회자본의 증진(혹은 감소)이 남한사회 

적응도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실태를 파악하기 위

해 전문사회조사기관 닐슨에 의뢰하여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자료를 데이터로 활용하

였다. 조사대상은 남한 입국연도를 기준으로 2003년 이후 입국하였으며 2016년 6월 현재 만 19

세 이상인 성인인구로 한정하였다. 해당 설문조사는 2016년 6월 7일에서 7월 24일까지 약 7주

간에 걸쳐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

식으로 집체 면접조사 및 일대일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1,010명의 유효 

표본을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기존 북한이탈주민의 미디어이용실태를 분석한 양적연구는 대부분 200명 내외의 소표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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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을 진행했으며,2) 특정 단체에 소속되었거나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만을 대

상으로 조사를 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표본이 북한이탈주민을 대표한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존

재했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기존 연구의 

분석자료보다 높은 신뢰도와 대표성을 갖는다. 첫째, 1,000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시행했다는 점이다. 2016년 기준 통일부에서 확인된 북한이탈주민

이 30,212명임을 고려하면, KDI의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당시 남한에 거주하는 전체 북한

이탈주민의 약 3.3%를 조사한 표본으로 작은 크기의 표본이 가질 수 있는 편의(bias)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라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체계적인 사전 

표본설계를 통해 모집단인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년도, 성별, 연령비에 맞추어 표본을 설정함

으로서 모집단을 대표하는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설명변수인 미디어 이용 행태는 크게 TV 시청, 신문구독, 인터넷 이용으로 

구분하였다. TV 시청의 경우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여 하루 평균 몇 시간 시청하는지 물어 측정

하였다.3) 신문 구독 측정의 경우 우선 모든 조사자들을 대상으로 신문기사를 읽는지 여부를 물

었으며, 신문을 읽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0’을 부여했다. 이후 신문을 읽는 응답자에게 ‘신문기

사를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2-3일에 한 번’, ‘매일’ 중 한 개의 답변을 고르도록 한 뒤, 신문구독을 하는 날의 비율을 계산하

였다.4) 인터넷 사용 시간의 경우 응답자에게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음’, ‘한 주에 1-3회’, ‘매일 1시간 이내’, ‘매일 1시간 이상 3시간 이내’, ‘매일 

3시간 이상’ 중 한 개의 답변을 고르도록 한 뒤, 인터넷 사용시간을 계산하였다.5)

2) 예외적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의 표본 크기를 가지고 양적연구를 진행한 사례로는 북한이탈주민 698명을 대상으

로 분석을 진행한 민희(2018)가 있다.

3) 본 연구는 평일과 주말에 각각 5일, 2일의 가중치를 주어 평일 TV시청시간 * 5/7 + 주말 TV시청시간 * 2/7 = 일

평균 TV 시청시간으로 계산하였다.

4) 측정 편의를 위해 한 달을 30일로 가정하여, 한 달에 한 번 읽는 경우 =1/30, 2주에 한 번 읽는 경우 =1/14, 1 주

일에 한 번 읽는 경우 = 1/7, 2-3일에 한 번 읽는 경우 = 1/2.5, 매일 읽는 경우 = 1을 부여했다.

5) 문항이 정확한 사용시간을 물어보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0, 한 주에 1-3회 이

용하는 경우 1/2 (일 평균 30분 이용으로 가정), 매일 1시간 이내는 = 1, 매일 1시간 이상 3시간 이내의 경우 = 2, 매

일 3시간 이상의 경우 = 4를 부여하였다. 미디어 사용량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분석 후 추정 결과에 미미한 차이가 

발생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북한이탈주민 내 미디어 이용의 상대적 차이와 남한 내 대인/제도적 신뢰도, 적

응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미디어 이용량의 가정방식이 연구 결과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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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an SD Min Max Obs.

인구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

남성(=1) 0.21 0.41 0 1 1,010

연령 42.39 12.48 19 84 1,010

북한 중학교 이상 교육 (=1) 0.24 0.43 0 1 1,010

남한 대학교 이상 교육 (=1) 0.23 0.42 0 1 1,010

임금근로자 (=1) 0.30 0.46 0 1 1,010

자영업자 (=1) 0.03 0.16 0 1 1,010

가구소득 (만원)* 156.47 122.81 20 1150 1,010

미디어 이용량

하루 중 TV 시청시간 2.85 1.53 0 6 1,010

신문기사 보는 날의 비율(매일=1) 0.21 0.35 0 1 1,010

하루 중 인터넷 사용시간 1.14 1.20 0 4 1,010

사회자본: 대인적 신뢰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귀하는 귀하의 가족을 신뢰하십니까? 4.48 0.74 1 5 1,010

귀하는 귀하의 이웃을 신뢰하십니까? 3.54 0.90 1 5 1,010

귀하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3.61 0.89 1 5 1,010

귀하는 처음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2.51 0.99 1 5 1,010

귀하는 처음 만난 북한이탈주민을 신뢰하십니까? 2.66 0.95 1 5 1,010

사회자본: 제도적 신뢰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귀하는 남한의 언론기관을 신뢰하십니까? 2.97 0.87 1 5 1,010

귀하는 남한의 정부를 신뢰하십니까? 3.28 0.87 1 5 1,010

귀하는 남한의 사법부(재판부)를 신뢰하십니까? 3.18 0.88 1 5 1,010

귀하는 남한의 국회(입법부)를 신뢰하십니까? 3.04 0.89 1 5 1,010

귀하는 남한의 종교기관을 신뢰하십니까? 3.03 0.97 1 5 1,010

귀하는 남한의 대기업을 신뢰하십니까? 3.19 0.89 1 5 1,010

사회자본: 네트워크**

Extensive Margins

아플 때 집안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있다(=1) 0.68 0.47 0 1 1,010

많은 돈을 갑작스럽게 빌릴 수 있는 사람 있다(=1) 0.30 0.46 0 1 1,010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 있다(=1) 0.77 0.42 0 1 1,010

직장을 구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있다(=1) 0.53 0.50 0 1 1,010

Intensive Margins

아플 때 집안일부탁 : 북한이탈주민 수 1.39 1.81 0 20 1,010

남한주민 수 0.54 3.46 0 100 1,010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 수 0.48 1.03 0 10 1,010

남한주민 수 0.16 0.63 0 5 1,010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 : 북한이탈주민 수 1.63 1.97 0 30 1,010

남한주민 수 0.76 3.57 0 100 1,010

표 1.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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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통계량에 대한 정보를 <표 1>에 정리하였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비율은 72%이며, 2014년 이후 국내입국자 중에서는 여성비율이 80% 전후를 보이는 등, 

여성 비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여성응답자의 비율이 79.2%

로 실제 북한이탈주민 성비와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연령은 평균 만 42.4세이며 만 19세부터 최

고 84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북한에서 남한의 고등학교에 준하는 

중학교 이상 까지 교육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24%였으며, 남한에 정착한 뒤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을 받은 비율은 전체의 22.6%를 차지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영업(2.7%) 보다는 

임금근로(30.3%)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구 구성원 수는 평균 2.4명이며, 월 가

구소득은 평균 156만원으로 2016년 기준 남한 내 2인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인 343만 원과 비교

하여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6) 미디어 이용과 관련하여, 설문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루 

평균 2.85시간을 TV 시청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중 신문기사를 보는 날(중앙지, 

지역일간지 총합)의 비율은 30일 기준 6.3일(21.1%)이었으며 하루 중 인터넷 사용시간은 평균 

1.1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와 남한 사회에서 구축하게 된 사회자본 간의 관계를 

살펴본 후, 미디어 이용을 통해 발생한 사회자본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도에 미친 영향을 순차

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연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분석이라 할 수 있겠다. 하

6)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2016년 2인 가구의 연평균소득은 4,120만 원이다.

Variable Mean SD Min Max Obs.

직장구할 때 부탁할 사람 : 북한이탈주민 수 0.86 1.56 0 20 1,010

남한주민 수 0.76 3.47 0 100 1,010

체제적응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남한 입국 당시보다 민주주의를 더 지지하게 되었다 3.63 0.96 1 5 1,010

남한 입국 당시보다 자본주의를 더 지지하게 되었다 3.71 0.85 1 5 1,010

남한 입국 당시보다 남한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3.83 0.90 1 5 1,010

사회적응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남한 사회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3.05 1.06 1 5 1,010

나는 탈북 이후 남한사회의 가치관에 혼란을 느끼지 않는다 3.17 1.00 1 5 1,010

북한에 대해 심리적으로 동조하지 않는다 3.45 1.06 1 5 1,010

주: * 소득을 밝히지 않은 응답자 17명에 대해 소득의 중간값(118만 원)을 가정함. 

**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외에도 기타 외국인이 있으나, 외국인은 그 수가 매우 적어(문항별 평균 0.03-0.06명) 분석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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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횡단면 자료를 통해 이러한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

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분석방법으로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와 

사회적 신뢰도(제도적/대인적), 적응도 간의 상관관계를 병렬적으로 분석하여 그 연결고리를 유

추하며, 둘째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 인과모형을 구성(<그림 1> 참조)하여 분석을 시도하

였다. 이를 위해 우선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 및 적응도 간의 직접적 상관도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회귀분석을 통해 미디어와 신뢰도, 적응도 간의 직접적인 관계, 즉 ①→ (②, ③, ④) 

, ①→(⑤, ⑥) 관계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을 통해 ①→ (②, ③, 

④) → (⑤, ⑥) 의 간접적 영향력이 고려된 관계를 파악한다. 위와 같은 단계적 분석방법은 김

은미와 조성동(2012)의 연구에서도 시도된 바 있다.

그림 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자본과 적응도에 대한 연구모형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성별, 연령, 학력, 직종, 소득을 통제한 상황에서 미디어 이용량을 설

명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종속변수로는 크게 대인 신뢰도, 제도 신뢰도, 인적 

네트워크, 체제 적응도, 사회 적응도 다섯 가지 분야로 설정하였다. 먼저 대인 신뢰도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주변 인물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측정한 변수로서, 가족, 이웃, 지인, 처음 만나는 



60 한국언론학보 63권 4호 (2019년 8월)

사람, 처음 만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5개 지수를 통합한 

통합지수를 살펴보았다.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언론기관, 정부, 사법부, 국회, 종교기관, 대기업 

등 우리 사회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여섯 개 지수를 통합한 통합지

수를 만들었다. 인적 네트워크는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의 수’, ‘많은 돈을 갑작

스럽게 빌릴 수 있는 사람의 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수’, ‘직장을 구할 때 부탁

할 수 있는 사람 수’ 네 가지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외연적 변화(extensive 

margin) 분석을 위해 네트워크 유무 더미변수와 내연적 변화(intensive margin)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숫자의 연속변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남한 체제에 대한 적응도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남한에 대한 선호변화와 3개 지수의 통합지수를 계산하였다. 사회 적응도는 언

어, 가치관,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수준을 조사하였고 이 또한 3개 지수의 통합지수를 만들었

다. 본 연구는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종속변수 중 5점 척도의 연속변수 및 통합변수는 모두 표준

화하였으며, 설명변수로 사용된 미디어 사용 변수 역시 표준화하였다.

회귀분석을 진행한 이후 각각의 지수를 바탕으로 신뢰도(대인 신뢰도, 제도 신뢰도), 네트

워크 및 적응도(체제 적응도, 사회 적응도)를 나타내는 잠재변수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SEM)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를 회귀분석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

럽게 분석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볼 수 있으며, 더불어 미디어 이용의 직, 간접적 영향

력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였다.

4. 결과 및 분석

1) 미디어 이용과 대인적, 제도적 신뢰도

Panel A. 대인에 대한 신뢰도

(1) (2) (3) (4) (5) (6)

종속변수 가족신뢰 이웃신뢰 개인적 지인
처음 만난 

사람

처음 만난 

북한이탈주민
대인신뢰도전체

TV시청량 -0.05 -0.04 0.02 0.03 0.00 -0.01

(0.03) (0.04) (0.04) (0.03) (0.03) (0.03)

표 2. 미디어 이용량과 대인 및 제도에 대한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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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미디어 이용량과 남한 내 대인에 대한 신뢰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다변량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 적용)을 통해 <표 2>의 Panel A에 정리하였다. 분석 결

과 미디어 이용량과 대인 신뢰도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의 미디어 이용량과 남한의 주요 제도 및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을 통

신문구독일수 0.03 -0.06* 0.02 -0.02 -0.05 -0.03

(0.03) (0.04) (0.03) (0.03) (0.04) (0.03)

인터넷이용량 0.13*** 0.04 0.05 -0.05 -0.04 0.03

 (0.03) (0.04) (0.04) (0.03) (0.04) (0.03)

Other Controls Yes Yes Yes Yes Yes Yes

Constant -0.82*** -0.23 -0.03 0.31 0.42 -0.04

(0.24) (0.28) (0.27) (0.27) (0.26) (0.27)

Observations 1,010 1,010 1,010 1,010 1,010 1,010

R-squared 0.05 0.02 0.02 0.03 0.03 0.02

Panel B. 제도에 대한 신뢰도

　 (1) (2) (3) (4) (5) (6) (7)

종속변수 언론기관 정부
사법부

(재판부)
국회 종교기관 대기업 신뢰도 통합

TV시청량 0.05 0.02 0.02 0.06* 0.02 0.06* 0.05

(0.03) (0.03) (0.03) (0.03) (0.03) (0.03) (0.03)

신문구독일수 -0.06 -0.05 -0.08** -0.06 -0.07* -0.07** -0.08**

(0.04) (0.03) (0.04) (0.04) (0.04) (0.04) (0.04)

인터넷이용량 -0.04 0.02 0.04 0.02 -0.01 0.03 0.01

 (0.04) (0.04) (0.04) (0.04) (0.04) (0.04) (0.04)

북한중학교이상교육(=1) -0.04 0.05 0.07 -0.03 -0.10 0.14* 0.02

(0.08) (0.07) (0.07) (0.08) (0.08) (0.08) (0.07)

남한대학교이상교육(=1) -0.25*** -0.20** -0.18** -0.22*** -0.08 -0.19** -0.24***

(0.08) (0.08) (0.08) (0.08) (0.08) (0.08) (0.08)

Other Control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Constant 0.17 -0.02 0.11 0.36 0.44* -0.26 0.18

(0.26) (0.26) (0.26) (0.25) (0.23) (0.26) (0.24)

Observations 1,010 1,010 1,010 1,010 1,010 1,010 1,010

R-squared 0.05 0.06 0.04 0.03 0.05 0.02 0.06

주: 종속변수의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한 값을 표준

화 하였음. TV 시청량, 신문구독일수, 인터넷 이용량은 표준화한 값임. 이외에 성별, 연령, 학력, 직종, 가구소득을 통제하였음

(Other Controls). 괄호 안 숫자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임 

***  p < .01, ** p < .05, * p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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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표 2>의 Panel B에 정리하였다. 우선 TV 시청량은 주요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신뢰도와 대

체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TV 시청량이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할 경우, 국회와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각각 0.06 표준편차만큼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총 6개의 신뢰도 변수를 모두 통합한 

경우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못하였다. 신문구독은 반대의 경우를 보이는데, 신문구독

일수가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할 경우, 사법부, 종교기관,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각각 0.08, 

007, 0.07 표준편차만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왔고, 통합 신뢰도의 경우도 0.08 표준

편차만큼 낮게 측정되었다.

2) 미디어 이용과 인적 네트워크

북한이탈주민의 미디어 이용량이 인적 네트워크의 외연적 변화와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표 3>에서 총 4개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V 시청량의 경우, 인적 네트워크 변수의 외연적 

변화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흥미롭게도 모든 변수의 계수 값이 

(1) (2) (3) (4)

종속변수

아플 때 집안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있다(=1)

많은 돈을 갑작스럽게 

빌릴 수 있는 

사람 있다(=1)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 

있다(=1)

직장을 구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있다(=1)

TV 시청량 -0.01 -0.01 -0.02 -0.00

　 (0.02) (0.02) (0.01) (0.02)

신문구독일수 0.04** 0.05*** 0.02 0.02

　 (0.02) (0.02) (0.01) (0.02)

인터넷이용량 0.02 -0.00 0.03* 0.03*

　 (0.02) (0.02) (0.01) (0.02)

북한중학교이상교육(=1) 0.01 -0.06* -0.02 0.04

　 (0.04) (0.03) (0.03) (0.04)

남한대학교이상교육(=1) 0.03 0.07* 0.07** 0.06

　 (0.04) (0.04) (0.03) (0.04)

Other Controls　 Yes Yes Yes Yes

　

Mean dep. Var 0.68 0.30 0.77 0.53

Observations 1,010 1,010 1,010 1,010

R-squared 0.04 0.05 0.03 0.03

주: TV 시청량, 신문구독일수, 인터넷 이용량은 표준화한 값임. 괄호 안 숫자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임. 

***  p < .01, ** p < .05, * p < .1

표 3. 미디어 이용량과 인적 네트워크 (Extensive Mar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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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작지만 음수 값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인 TV 시청이 인적 네트워

크 형성에 최소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 사회에

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그 결과 TV 시청량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

도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20여 년 전 초창기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창현(2000)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고령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노인들로 갈

수록 TV 시청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것과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신문구독의 경우, 구독일수가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할 경우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

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4%p. 만큼 높게 나타나며, 돈을 갑작스럽게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확률 역시 5%p. 만큼 높게 나타난다. 신문구독이 인적 네트워크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반

대로 인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인해 신문구독을 하게 되는 인과관계를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한 것은 신문구독일수가 높은 북한이탈주민은 TV 시청량이 높은 북한이탈주민과는 다르게, 직

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이용량의 증가는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돈을 빌릴 수 있는 지인이 존재할 

확률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인터넷 이용량이 1 표준편차 증가할 경우 우울

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 확률과 직장을 구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확률이 10% 

유의수준 하에서  각각 3%p. 만큼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표 4. 미디어 이용량과 인적 네트워크 (Intensive Margins)

(1) (2) (3) (4) (5) (6) (7) (8)

종속변수
아플 때 집안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많은 돈을 갑작스럽게 

빌릴 수 있는 사람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

직장을 구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북한이탈

주민 수

남한 

주민 수

북한이탈

주민 수

남한 

주민 수

북한이탈

주민 수

남한 

주민 수

북한이탈

주민 수

남한 

주민 수

TV 시청량 -0.02 -0.02 -0.02 -0.08*** 0.02 -0.04** 0.07** -0.02

　 (0.03) (0.02) (0.03) (0.03) (0.03) (0.02) (0.04) (0.02)

신문구독일수 0.11*** 0.10* 0.10** 0.07* 0.05 0.12* 0.06 0.12**

　 (0.03) (0.06) (0.04) (0.04) (0.03) (0.06) (0.03) (0.06)

인터넷이용량 0.03 0.08 0.02 0.01 0.12** 0.10 -0.01 0.10

　 (0.03) (0.07) (0.04) (0.04) (0.05) (0.07) (0.04) (0.07)

북한중학교이상교육(=1) -0.00 -0.00 -0.03 0.03 0.02 0.01 0.00 0.05

　 (0.07) (0.07) (0.08) (0.08) (0.08) (0.07) (0.08) (0.07)

남한대학교이상교육(=1) 0.22** 0.03 0.27*** 0.26*** 0.35*** 0.10 0.21** 0.02

　 (0.09) (0.09) (0.10) (0.09) (0.11) (0.09) (0.09)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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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북한이탈주민의 미디어 이용량이 인적 네트워크의 내연적 변화와 어떻게 연관되

어 있는지를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와 남한 주민 네트워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대체로 인적 네

트워크의 외연적 변화 분석결과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데, 우선 TV 시청량은 4가지 인적 네

트워크 변수 대부분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TV 시청량과 인적 네트워

크의 부정적 상관관계는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남한주민 네트워크에

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TV 시청량이 1 표준편차(매일 1.5시간)만큼 늘어날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남한주민의 수는 0.05명 감소하고, 우울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남한주민의 숫자 

역시 0.16명 감소하게 된다.7) 반면 신문구독일수는 네 가지 인적 네트워크 변수 모두와 양의 상

관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가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과 남한주민 네트워크 모두에서 나

타남으로서 신문 구독자들이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모두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인

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이용량의 경우, <표 3>의 결과와 같이 우울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양의 상관관계는 북한이탈주민 네

트워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된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넷, SNS 사용이 북

한이탈주민 내에서의 소통에 한정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기타 통제변수 중에는 ‘교육’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남한에서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적네트워크가 두터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에서의 교

7) 종속변수가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계수 값과 표준편차를 곱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수 있는 남한사람 수

의 경우 -0.08 * 0.63 = -0.05 로 계산된다.

(1) (2) (3) (4) (5) (6) (7) (8)

종속변수
아플 때 집안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많은 돈을 갑작스럽게 

빌릴 수 있는 사람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

직장을 구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북한이탈

주민 수

남한 

주민 수

북한이탈

주민 수

남한 

주민 수

북한이탈

주민 수

남한 

주민 수

북한이탈

주민 수

남한 

주민 수

Other Control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Constant -0.26 0.12 -0.31 -0.40* -0.07 0.07 -0.09 -0.03

　 (0.25) (0.27) (0.27) (0.24) (0.22) (0.27) (0.24) (0.24)

　 　 　 　 　 　 　 　

Observations 1,010 1,010 1,010 1,010 1,010 1,010 1,010 1,010

R-squared 0.06 0.03 0.07 0.04 0.05 0.04 0.03 0.04

주: Column (1)-(8)의 종속변수의 경우 응답한 사람 수를 표준하였음. TV 시청량, 신문구독일수, 인터넷 이용량은 표준화한 값임.  

이외에 성별, 연령, 직종, 가구소득을 통제하였음(Other Controls, 통제변수는 모두 <표 2>의 회귀분석과 같음). 괄호 안 숫자는 회

귀계수의 표준오차임 *** p < .01, ** p < .05, * p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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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경험은 네트워크 형성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대조를 보인다. 이를 통해 남한에서

의 교육 경험만이 남한 내 인적 사회자본 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미디어 이용과 체제 및 사회 적응도

표 5. 미디어 이용량과 남한 체제 및 사회에 대한 적응도 

Panel A. 남한체제에 대한 적응도

　 (1) (2) (3) (4)

종속변수

남한 입국 당시보다 

민주주의를 더 

지지하게 되었다

남한 입국 당시보다  

자본주의를 더 

지지하게 되었다

남한 입국 당시보다 

남한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체제 적응도

통합

　 　 　 　 　

TV 시청량 -0.04 -0.02 -0.01 -0.03

(0.03) (0.04) (0.03) (0.04)

신문구독일수 0.05 0.02 -0.04 0.01

(0.03) (0.04) (0.04) (0.04)

인터넷이용량 0.01 0.08* 0.07** 0.07*

 (0.04) (0.04) (0.04) (0.04)

30대(=1) 0.16 0.07 0.24** 0.21**

(0.11) (0.10) (0.10) (0.10)

40대(=1) 0.33*** 0.18* 0.14 0.29***

(0.10) (0.10) (0.10) (0.10)

50대(=1) 0.32*** 0.18 0.22** 0.32***

(0.11) (0.11) (0.11) (0.11)

60대이상(=1) 0.59*** 0.45*** 0.66*** 0.75***

(0.15) (0.15) (0.14) (0.15)

Other Controls Yes Yes Yes Yes

Constant -0.39 -0.11 -0.55** -0.47*

(0.26) (0.27) (0.26) (0.26)

Observations 1,010 1,010 1,010 1,010

R-squared 0.06 0.02 0.04 0.04

Panel B.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도

　 (1) (2) (3) (4)

종속변수

남한 사회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나는 탈북 이후 

남한사회의  가치관에 

혼란을 느끼지 않는다.

북한에 대해 

심리적으로 

동조하지 않는다.

사회적응도_통합

　 　 　 　 　

TV 시청량 -0.04 -0.01 -0.06* -0.05

(0.03) (0.03) (0.03)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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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용과 체제 적응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표 5>의 Panel 

A에 정리하였다. 우선 인터넷 이용량과 체제 적응도 간의 양의 유의한 관계가 확인된다. 그러나 

계수 값을 살펴보면 영향력의 크기가 큰 편은 아니며 유의성 역시 높지 않았다. 한편 체제적응도

는 연령대에 따른 적응도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점에서 미디어 이용량보다는 연령대 간의 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체제에 대한 적응도가 높았으며 특히 60대 이상일 경우 

체제 적응도가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Panel B에서는 미디어 이용과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도 간의 상관관계를 정리하였다. 우선 TV 시청량은 모든 분석에서 계수 값이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문구독일수는 정반대로 양의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점

은 주목할 만하다. 신문구독일수가 1 표준편차 증가하게 되면 남한 사회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어

려움이 없다고 답할 확률이 0.16 표준편차 증가하며, 0.08 표준편차만큼 북한에 대해 심리적으

로 동조하지 않는다고 답할 확률이 높아진다. 신문구독 1 표준편차 증가 시 적응도 통합 지수도 

0.14 표준편차 증가하는 등, 신문구독일수와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도 간 상당히 높은 양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TV 시청량의 증가는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도에 적어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반면, 신문 구독량의 증가는 남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상승시켜 적응을 

신문구독일수 0.16*** 0.06* 0.08** 0.14***

(0.03) (0.04) (0.03) (0.03)

인터넷이용량 -0.08** -0.03 0.03 -0.04

 (0.04) (0.04) (0.04) (0.04)

30대(=1) -0.20* 0.00 0.19* -0.00

(0.10) (0.10) (0.10) (0.10)

40대(=1) -0.32*** -0.17* 0.05 -0.20**

(0.10) (0.10) (0.10) (0.10)

50대(=1) -0.40*** -0.23** 0.09 -0.25**

(0.11) (0.11) (0.11) (0.11)

60대이상(=1) -0.47*** 0.08 0.41*** 0.01

(0.15) (0.16) (0.15) (0.15)

Other Controls Yes Yes Yes Yes

Constant -0.29 -0.45* -1.08*** -0.84***

(0.26) (0.26) (0.26) (0.25)

Observations 1,010 1,010 1,010 1,010

R-squared 0.07 0.03 0.05 0.07

주: Panel A와 B의 Column(1)-(4) 종속변수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한 값을 표준화하였음. TV 

시청량, 신문구독일수, 인터넷 이용량은 표준화한 값임. 이외에 성별, 학력, 직종, 가구소득을 통제하였음(Other Controls, 통제변

수는 모두 <표 2>의 회귀분석과 같음). 괄호 안 숫자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임 ***  p < .01, ** p < .05, * p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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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타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앞서 체제 적응도와 유사하게 세대 간 남한사회 적응도의 차이

가 확연함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한사회의 언어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가 높으며, 4, 50대의 경우 남한사회의 가치관에 다소 혼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대 이상 고령층 응답자들은 북한에 대해 동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등 남한사회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8)

4)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 결과

그림 2. SEM 분석 결과: 미디어의 직접적 효과

주: TV시청, 뉴스구독, 인터넷이용은 각각 Media_TV, Media_NP, Media_Internet임. 대인 신뢰도, 제도 신뢰도, 대인 네트워크는 

각각 Trust_People, Trust_Institutions, Network임. 체제 적응도 및 사회적응도는 각각 Adapt_Macro, Adapt_Mezo 로 표시하였음.

8) 이는 일반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바대로 남한 사회의 60대 이상 고령층이 경험하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혼란, 보수

적 가치로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 그리고 이와 이념적 대척점에 있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 등과 유사한 

반응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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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EM 분석 결과: 미디어의 간접적 효과

주: 변수 설명은 <그림 2> 참조

다음으로 미디어 사용의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2>와 <그림 3>으로 정리하였다. 그림을 두 

개로 나누어 제시하는 이유는 결과가 복잡하여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워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구분한 것이다. 우선 잠재변수 별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잠재변수 생성에 사용된 변수

들의 신뢰도를 크롬바흐 알파로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인신뢰도 지수 5개: 0.72, 

제도신뢰도 지수 5개: 0.86, 대인네트워크 지수 4개: 0.88, 체제적응도: 0.64, 사회적응도: 

0.56,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롬바흐 알파가 0.7-0.8 수준으로 대체로 내적 일관성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으나, 적응도 지수의 크롬바흐 알파는 0.5-0.6으로 다소 낮은 편이다. 그러나 위 분석은 

엄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보다는 간접 효과를 보기 어려운 회귀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는 보조적 분석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수용 불가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형적합도(Goodness of fit)를 판단할 주요 지수를 분석한 홍세희(2000)

는 RMSEA가 0.08 미만, CFI와 TLI가 0.9 이상인 경우를 좋은 적합도의 기준으로 제시하였

다. 본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형적합도 결과는 카이제곱 검정: 858.74, RMSEA: 0.067, CFI 

0.878, TLI 0.854를 보였다. RMSEA가 0.08 미만이며 CFI 와 TLI가 0.9 근방이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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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임을 알 수 있었다.

회귀분석의 결과와 구조방정식 모형의 결과는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조방

정식 모형 결과는 회귀분석보다 변수 간 유의한 관계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을 보였다. 

우선 미디어와 신뢰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미디어 사용량은 회귀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인

신뢰보다 제도신뢰와 관계가 깊었다. 제도신뢰도는 TV시청과는 양의 유의한 관계, 신문 구독과

는 음의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네트워크의 경우 신문구독과 인터넷 사용은 

양의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체제 적응도의 경우 미디어의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회귀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다. 주목할 점은 회귀분석에서는 볼 수 없었던, 미디어 이용이 제도신뢰를 

통해 간접적으로 체제적응도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TV 시

청을 통한 제도에 대한 신뢰 상승은 체제 적응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신문구독을 통한 제도에 

대한 신뢰 하락은 체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응도의 경우 직

접 효과와 간접 효과가 모두 존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TV 시청의 경우,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

가지로 사회적응도와 약한 음의관계를 보였다. 신문 구독은 사회적응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과 동시에 대인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유의한 양의 효과도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신문 구독

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사회적응도 향상에 도움이 되며, 대인네트워크의 향상을 통해서도 

사회적응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사용의 경우 사회적응도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없었으나 대인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2000년대 이후 남북관계가 극심한 변화를 겪는 가운데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꾸준히 증가

해 왔다. 북한이탈주민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등 이들의 삶과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상당하다. 학술적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은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

지만 매우 이질적인 정치체제와 문화를 경험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특수한 사례이며, 이로 인해 

이주민 연구에서 이들이 독립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적응 과정에서 미디어의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는 이러한 동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는 북한이탈주민의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 형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며, 사

회자본의 구체적 구성요소로 남한사회에서의 대인적/제도적 신뢰도, 인적 네트워크를 상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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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들이 체제 및 사회 적응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분석을 시행하였다.

TV 시청 신문 인터넷 비고

대인신뢰도
회귀분석

SEM 분석

제도신뢰도
회귀분석 + ---

SEM 분석 +++ ---

인적네트워크
회귀분석 -- ++ +

SEM 분석 +++ +++

체제적응도

회귀분석 - +

SEM 분석

(직접효과)

SEM 분석

(간접효과)
++ ---

TV와 신문 모두 

제도신뢰도를 통해 영향

사회적응도

회귀분석 - +++ -

SEM 분석

(직접효과)
- +++

SEM 분석

(간접효과)
+++ +++

신문과 인터넷 모두

대인네트워크를 통해 영향

주: + 숫자가 많을수록 양의 관계가 강하며 - 숫자가 많을수록 음의 관계가 강함 + 나 – 와 같이 한 개인 경우는 그 영향력이 

약한 편이며(혹은 유의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가 일관성을 보임), +++이나 ---의 경우는 그 영향력이 크고 매우 유의한 편이라 

할 수 있음.

표 6. 주요 분석결과 요약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2016년에 시행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성인 북한이탈주민 1,010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귀분석 및 구조방정

식 모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은 대체로 같은 분석결과를 보였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분석 결과를 <표 6>에 정리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 이용은 제도에 대한 신뢰, 인적 네트워크 형성, 사회 적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매

체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다. 둘째, 미디어 이용(TV, 신문)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통해 체제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신문 매체는 사회적응과 직, 간접적인 강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터넷 매체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TV 시청은 남한 내 인적네트워크 구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며 사회 적응

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남한사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는데, 위 결과를 종합하면 TV 시청과 남한사회 적응 및 사회자본 축적 간의 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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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세 가지 매커니즘을 추측해볼 수 있다. 첫째로, TV가 북한이탈주민이 비판적 시각과 선별

적 정보수용 능력과 같이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주요한 덕목을 갖추는 것을 방해해 

왔다는 점이다. TV가 시청자로 하여금 일방향적, 무비판적인 정보수용을 유도하는 매체임을 고

려하였을 때 이러한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다른 매커니즘으로, TV시청과 인적네트

워크, 적응도 간의 관계를 퍼트남(Putnam, 1995)의 주장과 연결지어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TV 시청이 사회참여를 낮추어 결과적으로 사회자본을 저해할 수 있다는 퍼트남(Putnam, 

1995)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TV 시청으로 인한 사회활동의 저하는 인적네트워크의 구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 속도도 더디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매커니즘의 논리와는 정반대인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남

한사회에 부적응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관계를 줄이거나 단절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며, 

홀로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TV 시청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어느 쪽도 북한이

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에 있어 결코 긍정적인 미디어 수용 현상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신문구독의 경우 TV 시청과 대체로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신문구독 일수는 남한사회에 대

한 신뢰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남한 내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적응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신문구독을 통해 얻게 되

는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한국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며, 정보를 선별

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는 유추가 가능한 지점이다. 한편 신문 구독과 인적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문구독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 ‘아플 때 집안

일을 부탁’하거나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매우 사적이면서도 높은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가능하다

는 점에서 역시 흥미로운 결과다. 신문구독과 사회자본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신문구

독이 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신문구독자들과 지역 커뮤니티 간

의 접촉빈도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내외 연구자들은 신문구독이 지역사회활동, 친목

모임, 동창회, 취미활동 등 커뮤니티 가입과 관련 있음을 입증했다(양혜승, 2015; 이영원, 

2013; Jeffres et al., 2007). 초기엔 이러한 모임을 통한 관계가 피상적일 수 있지만 활동의 

빈도와 기간이 증가할수록 구성원 간의 친밀감 역시 증가하여 깊은 수준의 인간관계 형성이 가능

할 것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커뮤니티 가입이 아니더라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신문을 읽으며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문구독은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간

접적이지만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McLeod et al., 1996; Yamamoto, 2011). 

본 연구에서 신문구독이 남한사회 언어 이해, 가치관 형성 등 사회적응도 형성에 유의하고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가 이러한 견해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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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신뢰 수준에 있어서 TV시청과 신문구독이 보이는 상반된 결과는 특정 미디어 수용자

들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TV 시청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은 중시청자의 

경우 비판적 시각이 결여된 채로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고 할 수 있다. 반면 신문구독은 해독의 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개입될 여지를 남

겨 구독자가 자신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근거로 남한에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고등 교육자들이 종교기관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보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 사회 내에서도 일반적으로 학

력과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국가, 언론기관, 기업 등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신문구독일수가 높은 북한이탈주민이 보이는 낮은 사회 신뢰도는 이들이 남한 사회

에 오히려 더 잘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적응도에 있어서 TV 시청행위와 신문 구독행위의 상반된 결과는 앞서 신문구독일수와 남

한 사회 신뢰도간 음의 상관관계가 남한사회에 대한 비판적 수용을 통해 깊은 수준의 적응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과거의 여러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남한 사회에서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

만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을 ‘고등교육을 받고 보편적 시민의식이 있는 남한 구성원의 평균적 사

회화’ 정도로 가정한다면,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보인다는 점은 오히려 남한 사회에 적응을 잘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여지

가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맹목적인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류 미디어 수용은 기본적인 커뮤니케이

션의 기반이며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사회자본 축적과 직결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남한에

서만 쓰이는 용어, 특히 외래어나 전문용어에 대해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혜진․

김영주, 2013; 이주호․배정환, 2011; 전영선, 2014). 각종 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오는 시사/생

활 용어들은 정규교육을 받은 남한사람에게도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북한이탈주

민에게는 이들 용어문제가 수용과정에서 대단히 높은 진입장벽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진

입장벽은 시청각 정보가 실시간으로 동원되는 TV 등 영상매체보다는 신문과 같은 활자매체일수

록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영상매체(TV 드라마, 예능, 뉴스)보다는 활자매체(책, 신문, 

잡지의 분석, 기획기사, 칼럼 등)일수록 더욱 분석적이고 양질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이다. 다

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진입장벽이 낮은 영상매체에 의존할 경우 남한사회에 필요한 고차원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기 어렵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회자본 축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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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보여주는 신문구독과 사회자본 간의 양적 상관관계는 이러한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반면 인터넷 이용량의 경우 예상과 다르거나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애

초 양방향 소통이라는 특성을 가진 인터넷 이용이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자본 축적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과 인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를 분석

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 대해서만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관계도 

비교적 피상적이고 공적인 관계에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선 인터넷 이용량은 

대인 및 제도 신뢰도와는 일관되거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

에서 인터넷 이용량이 대인 신뢰도를 증진하는 것으로 주장한 곽정래와 박승관(2006)의 연구와 

인터넷 이용량이 오히려 대인 신뢰도를 낮추지만 제도적 신뢰도는 높인다고 결론내린 이준웅 외

(2005)의 연구와는 사뭇 다른 결과로 후속 연구에서 보다 정교하게 분석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량의 경우 언어 이해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

나 대체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등 다소 의외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인터넷이라는 미디

어의 특성상 일방향적으로 언어를 습득하기보다 자신의 언어를 이용해서 소통하는 측면이 많다

는 점과,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주로 축약어, 비속어, 외래어 등이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한의 60대 이상 노인들은 TV나 신문의 언어는 충분히 이해하지

만,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디어의 

특성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 언어를 이해하는데 전혀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

다. 한편 인터넷의 경우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인 TV나 신문구독과는 달리 온라인상에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 네트워크에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추론된다. 특히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관계가 가사일을 부탁하거나, 금전을 

빌리는 등의 깊은 신뢰관계를 요하는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대화가 필요할 때 언제든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그것에 공감해주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는 결과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이는 유지웅(2007)의 선행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람

들과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북한이탈주민들끼리 제한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본인들의 고민을 공유한다는 결과로도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일정 

부분 공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과 같은 경우 인터넷에서 맺는 네트워크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얻기보다는 취업 관련 사이트나 정보를 SNS 등을 통해 빠르게 공유함으로써 얻는 유익

에 대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미디어 이용과 특정 사회자본 축적 간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본 연구

의 결과는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단순히 정보 전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인적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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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를 포함하는 사회자본의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생활양

식이 분절화 된 근대 이후 미디어는 사회구성원들에게 획일화된 정체성을 재생산하고 재강화하

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주재원, 2016).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자본 축적 역시 이주민으로서 새

로운 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종편언론을 중심으로 확산된 북한이탈주민을 소재로 한 선정적, 신변잡기에 가까운 콘텐츠

들이 과연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적응 과정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는지 의문이다. 북한이탈주민

과 같이 남한사회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이주민들이 TV 등을 통해 왜곡된 정보에 일방향적,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의 결

과는 이러한 우려가 지나치지 않음을 어느 정도 방증한다. 미디어의 정보제공 및 보도양식이 이

주민들의 사회적응과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북한이탈주민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짚어보며 추후 연구과제에 관한 논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2016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횡단면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엄밀한 인과관계를 구한 것은 아니다. 이론적 배경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

은 하였으나 추후에도 북한이탈주민과의 심층적인 인터뷰, 혹은 추적조사 등을 통해 인과성을 밝

혀 나가는 작업도 중요하다. 둘째로, 자료가 조사될 당시(2016년)의 역사적 특수성(남북관계 경

색, 종편채널을 통해 북한, 새터민 관련 프로그램의 범람, 정권 이념, 언론의 보도방식 등이 남한

사회에 대한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본 연구가 가

지는 한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내용의 한계로 인해 각 미디어 내 구체적

인 콘텐츠 소비량과 사회자본 축적 간 관계에 대한 관계를 구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

는 근래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연구라 할 수 있는 곽정래와 박승관(2006)에 비해 모집단의 대

표성을 갖춘 표본자료(large and representative sample)를 분석한 반면 조사문항은 미디어 

연구와 관련하여 세밀하지 못했다는 약점을 보인다. 곽정래와 박승관(2006)의 경우, 조사 참여

자들에게 122편의 TV 프로그램 목록을 제시하고 자주 시청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하여 이용

패턴을 파악하였으며 신문 및 인터넷의 경우에도 가장 많이 본 열독면 / 주요 이용항목 등을 상

세히 조사하였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TV에 한해 주요 시청목적(뉴스, 드라마, 예능 

등)에 대해서만 1, 2, 3순위를 조사했을 뿐, 다른 미디어의 구체적인 이용실태를 조사하지 못했

다.9) 이처럼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미디어 이용시간, 또는 빈도만을 변수로 활용하였으

9) 구체적인 콘텐츠의 정보를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소비량과 사회자본 간 뚜렷한 관계를 보인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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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수용했는지, 그리

고 그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자본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학계에서나 정부 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 간 관계를 추적하

며 미디어 수용 트렌드 등을 파악한다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순전히 미디어의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각 미디어를 수용하는 집단이 애초에 서로 

다르기 때문인지, 혹은 미디어별로 제공되는 콘텐츠(정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지 등 여러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이들 중 어느 것의 영향력이 더 크냐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자본 축적과 미디어 간 관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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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North Korean refugees are adapting to a new society through their active media use,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n refugees’ behaviors on media use and its association with trust (in terms of 

inter-personal and institutional trust), network, and their degree of adaptation in South Korean 

society. For this research purpose, we analyze the survey data for 1,010 representative North Korean 

refugees conducted by Korea Development Institute in 2016. Our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edia use is related to institutional trust, human network formation, and adaptation but its relations 

are differential by media type. Second, media use in terms of TV or newspaper is indirectly related to 

adaptation through institutional trust. Third, there is a direct association between newspaper and 

adaptation while newspaper and internet are indirectly related to adaptation through human 

network.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implications in that the impact of media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simple information sharing as well as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and 

human network in a new society.

Keywords: North Korean refugees, Media use, Social capital, Trust,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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